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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젊음을 가지고 있기 때운이다. 띠13효는 
기쁨과 *11감도 있을 것이며 따|효는 ui 움과 갈둥도 있플 것이다. 
젊음의 렌'Hl'ri은 이러한 ,써ti~ 올 우려워 않고 하니써 플씩 개척해 나가는 
데 있으리라. 이러한 ,없씨」을 뛰어념음으로 우리는 *|{의 효A公으로서 
의 덤己確立올 굳혀갈 수 있기 때문이라라. 
。 。
1984年 11月 우리논 또다시 모였다. 
싸l~fl과 겪U\I 의 ,써따Jf): 을 뛰어 념어 우리 젊음을은 다시 오인 것이 다. 
太 ii·: 太추의 2on,~·쉰에서의 .f1 I 감이여 JI}페jj깐였다·. 
第 4 fl;'; 찌I· li'.1 1 따 1 14 {iJl:¥1;.써·‘?|·.플의 12끼C 으l *,임’k 이 맺은 것이다. 암 
길은 그렇게 싼지안은 않다 아직도 수넓은 애((;)Mi 가 놓여있기 때운이다. 
그러 나 우리는 앞요로 겨l속 걸어 가야만 된4 추리는 그것판l센잊 속에 
서 쏘아온 산 證A이 νl "II 눈이다. 
t; ·!:!I 
'.ll:-li'i7C. 넙플의 그동안으l ~.·’'.'에 f;心으로 머리숙업니다. 앞으로도 그풋 
된곳, 잘옷된곳 }섬때와 얘1Hf로서 우리 、찌ifa~ ”|;**에l'Jl::윤 /흘 거등 사랑해 
주시기 부탁 드린니마. 
-、 윤長 宗 顆拜書-
附記 ; 〈빼l훨”Hf'-'. ’‘;; seminar 1,i(,i) i;갖ζ쁨fi\:iL τ 1-· Z'!- -?t.」 ~川 1'.ii k:ft !&. J깡 ·木+‘r
i1’J-;jl'; 썼授 1•'·i J'L:'I= 장d ι 빼 , κ--샤‘,i/'i· ~l t:::. 感,써장 ii I L上Vf호수. 
**ι, ,j;: 에Ht.;l-: )~ flJι 11.l. 바 ‘b 心광장 흔흔 Ifτ F흔 t.:. 니ij 갚.!* 
l웰뼈스님~.:. .[;、정r j츠~τ 땐,씨{致 L..~-t . 
샤’I ~ J; ·-l11J . 
=〈新羅佛敎細究송〉으| 발자취를 더듬으며 = 
우리 〈新짧l~I:!&. fiJl· ‘'7t응〉는 지 긍으로부터 12年前인 1973年 象티]幻 스님 
과 金知見 先'E 닝을 위시한 在日 짧固佛** 留후*들의 ~.던에 의해 그l냥 
ti읍는 시 작되며 , 그 II台動에 의해서 얻어 진 연命이 r쩌f羅 f’iJt;.¥.!dvf究j라고 하 
는 짧 ·日 l~~!&.A 에 의한 fiJf究論文짜이었다. 
선배닝을의 뒤흘 이어 짧좋의 꿈올 싣고 ii요日한 정학권, 신현숙, 강동 
한 선생과 원우·흉선 ·요각 ·현해 스닝을의 第二떼i의 *#園 佛!&. 留좋徒을 
은, 선u" 님들의 뜻을 피함시키려는 .댄tε아래, 1977年 在H弘法院에서 ·£ 
£으로 〈新歸佛썼 띠f究용〉플 옳.it!. 시키고, 정학권 선생님올 第 2代의 응 
f~으로 오셨다. 음長인 정 그러 냐 이렇게 옳足된 〈新歸f써;!&. fiJf 'Je슴 〉도 
학권 선생님의 요렌 채깜에 의해 별 진천없이 2年*를 넙기는 진통으로 
티] }표 끝나고 말았다. 이러한 진통속에서 1980年 7月 개최된 龍강大좋의 
佛썼좋슴 大응는 임원두· 김현해 · 이도엽 · 임우근·전종석 스님과, 강동끌 
이평래 ·양은용·이염홍·이선행 ·김용환 선생님등 열한분의 쩌l合으로, 임원 
두 스닝을 第 3 代 승;품으로 펴出하는 뜻 깊은 모임이 되었다. 
第 3 f-t 갚뚱이된 원두스님은 쭈、F來 선생님과 -心同f木되어,오랜 病 :5:
에 지 친 우리 〈新앓佛救갚 /플 +’誠무효 행!1지해 왔.E..나, 이 러한낀誠도 力
4샤니의 탓인지 우리윤는 승첩들의 4、:.:t11 호 더욱 어 려운 길을 걸어 가야안 
했다. 돌이켜 생각해보면, ·.J~ ’자 우리윤는 이러한 뾰않의 길을 걷지 않을 
수 없는 여러 )5J(1i 의 밴由가 있다. 
첫째는 ; 몇몇되지 않는 응잡임에도 불구하고, |써束·|써때라고하는 갤間 
上의 38絲。l 놓여있는 것이 그것이며, 
둘애는 ; i’셔써에서의 ,펴싸〔않. 즉, 갱셔l 사정, ,핍’후의 어려움, 둥의 所원l 
11 .'j間上의 바핍이 그것이마. 
곰, 이러한 ,써 어려움으로 l석하여 승 fl相互|폐의 거의 안날수 없는 실 
정이 가장 른 .fll!.由이겠마. 그러나, 우리는 이러한 평따속에서도 우언가 
의 I~!훤속에서 모여야만 된다. 왜냐하면 。 「l ‘-..,-드1 -C 젊 기 때푼이다- 뛰 
